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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봉사,‘특기 집행’으로 생산적 진화”

- 대상자의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채우고, 봉사자는 삶의 의미 되찾아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영역을 단순노동 형태를 넘어,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특기 집행’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험과 직업기술을 파악

하여, 지역사회 사회봉사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 방식

으로서 법무부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입니다.

미용 자격이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민통선 일대

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커트, 파마 등 미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평소 고령과 건강문제 등으로 외출이 어렵던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읍내까지 나가는 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와 머리를 손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자와 보호관찰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A씨 역시 이번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진 작은 기술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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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경력이 있는 B씨는 요양원 어르신을 위한 요가와 스트

레칭 등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B씨의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굳고 마음도 적적했는데, 매주 

함께 호흡하며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며 활력을 

되찾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목공, 가구수리, 도배, 예체능활동, 의료봉사,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한 

특기집행 건수는 180건에 이릅니다. ‘특기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500건까지 특기집행을 확대할 계획

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사회봉사 특기 집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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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회봉사 특기 집행 사진

【노인케어봉사】 【이미용봉사】 

【시설개선봉사】 【의료봉사】 

【예체능봉사】 【사진촬영봉사】 


